
   

 ‘학습’ 시간 배분법을 활용하라   

                                                                     

에듀후 입시교육컨설팅  대표 이현우   

    

 학습을 언급하는 책 중에 ‘6:3:1 학습법’이란 것이 있다. 60%는 실컷 놀고 30%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며 10%는 책을 읽는 스스로 학습법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학원과 과외 공부로 제대로 

전혀 놀 틈이 없이 빽빽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3 년차 햇병아리 교사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부자 동네’ 초등학교(분당 서현초등학교)인데 학생들의 성적이 꽤 좋은 것을 보고 

역시 부자 동네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다. 쉬는 시간에는 상급 학년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역시 뭔가 다른 학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품’이고 ‘사기’이며 아이들의 진짜 실력은 ‘미’ 

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부터 그는 사교육, 특히 강남식 사교육 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한다.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뛰어 놀면서도,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하고 - 특히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하는 30%의 시간만큼은 스 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리를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 인 

법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공부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에 바로잡아야 하나, 이러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습법(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배분율은 달라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6(놀기) : 3(공부하기) : 1(독서하기)이 초등 학생의 

시간 배분율이라면, 중학생에게는 6(배우며 공부하기) : 3(놀기) : 1(독서하기) 정도 의 배분이 

적당할 것이며, 고등학생에게는 6(공부하기) : 3(배우기) : 1(놀기)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대학 

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결코 무작정 하루의 60%를 놀아라!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책상에 앉아있다 해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이 우등생이 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공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몸)는 적절한 휴식과 노동, 모두 필요로 한다. 처음에는 노는 시간을 길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이사이에 적적한 휴식과 놀이를 함께하라. “공부는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다.”라는 표현처럼 공부의 힘든 과정의 오르막 내리막을 쉽고 지혜롭 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 알맞은 시간적 배분을 통한 학습법을 찾아 실행하라.      


